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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 통상장관, 

「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(IPEF)」논의

- 美 IPEF 구상 발표 이후 6번째 회담, 앞으로도 IPEF 협의 지속키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.31(목) 캐서린 타이

(Katherine Tai) 美 USTR 대표와 화상회담을 개최하여 ➊인도태평양 경제
프레임워크(이하 IPEF), ➋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함

ㅇ 금번 여 본부장과 USTR 타이 대표의 면담은 작년 10월말 美 바이든

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6번째 개최*되는 것으로, 양측은

그간 IPEF와 관련하여 지속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옴

    * 한미FTA 공동위 계기 타이 대표 방한(‘21.11), 화상면담(’22.1), 여 본부장 방미(‘22.1, ’22.3), 

한미FTA 10주년 계기 여 본부장 방미(‘22.3)

➊ 여 본부장은 美 IPEF 구상에 대해 여러 차례 관계부처 협의, 민관

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,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태

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언급함

ㅇ 특히 민관 TF 회의(3.29)를 통해 산업·통상·에너지 등 각 분야의

업계,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,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도

IPEF를 통해 공급망, 디지털,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을

아우르는 新통상의제에 대한 기준과 협력의 틀을 설정할 수 있다는

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전달



□ 양측은 지난 10년간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교역 및 투자관계 심화,

통상현안 논의 등 경제통상협력 경험을 구축해왔으므로, 이를 바탕

으로 향후 역내에서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

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ㅇ 미국 내 IPEF는 USTR·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,

USTR은 IPEF가 다루는 4개 분야* 중에서도 역내 협력이 가장 유망할

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범 및 협력을 다루고 있음

   * (USTR) ❶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(디지털 등)

(상무부) ❷공급망 회복력, ❸청정에너지·탈탄소화·인프라, ❹조세·반부패

ㅇ 양측은 한-싱 디지털동반자협정, 미-일 디지털무역협정 등과 같이 역내

디지털 규범 선진화 및 디지털 인프라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

있으며, 역내 디지털 전환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협력 효과를 기대함

□ 미국 내에서 USTR 및 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IPEF를 주도하고 있는

만큼, 기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USTR·

상무부와 협의를 이어나가며 우리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

마련할 예정임

➋ 한편, 여 본부장은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, 우리

철강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미국

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간 논의 개시를 희망함

ㅇ 그간 미측이 232조치 관련 EU, 일본,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

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·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는 논의를

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내적으로 우려가 큰 상황임을 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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